
일본 섬유 기계 학회 제 61회 년차 대회의 특별 강연  

“아직도 재미있는 섬유의 응용 전개” 요약 

일본 섬유 기계 학회가 오사카 과학 기술 센터에서 개최한 제61회 년차 

대회에서 발표되었던 후쿠이(福井) 대학 호리 데루오(堀 照夫) 교수의 특별 

강연 “아직도 재미있는 섬유의 응용과 전개(展開)”를 요약 소개한다. 

섬유는 원래 의류 용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본의 경우 현재는 생산량의 

약 70%가 비의류(非衣類)나 산업 자재 용도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텍스타

일 개발은 ‘  ⓛ 나노 테크놀러지(nano-technology)와의 융합  ② 인텔리전트

(intelligent) 기능의 부여  ③ 바이오 미메틱 재료(bio-mimetic 材料)에의 전개’ 

등이 중요한 키워드(key-word)가 되고 있다. 

고강도(高强度)·고탄성률(高彈性率) 섬유나 무기 섬유 나노-파이버(nano-

fiber)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개발 상황을 대충 살펴보면서, 의료(醫療), 정보 통

신, 우주 개발 등 여러 갈래로 섬유는 필요 불가결한 소재라는 것을 강조하

였다. 

그리고 현재 호리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초 임계 유체(超 臨界 流體)를 사

용한 섬유 가공과 전자선(電子線) 조사에 의한 섬유 가공을 소개하였다. 

초 임계 유체란 기체나 액체가 임계 온도(臨界 溫度)·임계 압력(臨界 壓力)

을 넘은 상태의 비 응축성 유체(非 凝縮性 流體)를 말한다. 현재 연구 중인 

초 임계 이산화탄소(超 臨界  二酸化炭素)를 이용한 염색을 소개하였다. 이 

염색법이 성공하면 조제를 쓰지 않고 단시간에 염색할 수 있는 점이나 폐액



이 없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등의 이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섬유에 금속을 단단하게 도금하는 기술

을 소개하였다. 이미 아라미드 섬유(aramid 纖維)에 초 임계법(超 臨界法)으로 

동(銅)을 도금한 소재가 머지않아 일본의 고급 자동차에서 채용되는 것이 거

의 정해졌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선 조사에 의한 섬유 가공은 그래프트 중합(graft 重

合)에 의한 기능 부여나 폴리머 개질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구라보의 도쿠시마(德島) 공장에 도입되어 실용 운전이 시작된 연속

식 그래프트 중합 장치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후쿠이현(縣)의 산·관·학(産·官·學) 제휴에 대하여 섬유라는 분야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별 강연 외에, 년차 대회(年次 大會)로서 ‘테크-텍스타일(tech-textile)과 부

직포(不織布),  섬유 기계의 과학과 공학, 경영 심리 패션, 텍스타일의 과학과 

공학’ 등의 각 세션(session)을 4개 회장(會場)으로 나누어 개최하여 활발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